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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 릿 말 
국어의 모음체계 특히 서울말의 모음체계를 논함에 있어 애매한 점과 문제점을 살펴고 그 
에대한 필자의 소견을 밝히는 것이 이 글을 쓰는 필자의 의도이다. 
2. 서울말과 표준말의 정의 
오래전부터 서울말과 표준말은 동일시되어 왔다. 즉 우리나라의 표준말은 서울말이요，서 
울말은 곧우리 나라 표준말이 라고 알려 져 왔다. 그리 고 표준말언 서 울말은 흔히 “서 울 대 생 
의 중류제급이 쓰는 말”이라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에서 ’칼리 알려진 서울 
말의 정의는 상당한 수정을 요한다고 보여， 서울말이 곧 우리나라의 표준말이라는 견해도 
약간 무리가 있는듯 하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차례로 살펴 보기로 한다. 
2.1 서올말의 정의 
“서울 대생의 중류계급이 쓰는 말”이란 서울말의 정의에서 “서울태 생 ”과 “중류계급”이란 
두 가지 제한 조건은 모두 상당한 문제점을 제 시한다. 같은 서울태생이라 해도， 음성학적으 
로 볼 때 모음음가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말을 완전히 통-일하 
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연 대대로 서울에서 자라온 사랑과 지방사투리 를 쓰 
는 부모대에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낳아서 자란 사람사이에는 음가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류계급이라는 제한 조건은 특히 오늘날의 사회현실에 비춰볼때 타당한가 하는 
문제 에 펼자는 의심을 갖고 있다. 팔일요 광복과 육이오 사떤 그리고 그 이후의 사태등을 겪 
는 사이에 서울의 인구는 팽창을 거둡해 왔고 그중에는 서울말 이외의 方言을 쓰는 各地方
A들이 상당수， 아니 대다수 이고 서울 본토박이들은 비융이 정정 낮아 진다고 볼수 있다. 
더구나 옛날의 중-류계급이라는 것이 그간의 격연한 시-회현실로 미루어 그 수률 논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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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아직도 존재하느냐 않느냐가 큰 의문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그 옛날의 
늘날 거의 없고 있다해도 그 수가 극소일 출로 믿는다. 그렇다연 이와 같이 




쓰이는 “서울 태생의 중류제급”이라는 조건은 아무래도 언어 현실에 맞지 않으며 다른 각도 
에서의 정둥가 요청된다고.본다. 
2.2 표준말 
앞에서 이미 서울말과 표준말의 판계플 간단히 살펀 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울 
말이 곧 표준말이라고 되 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일 언어 접단의 구성 
원중에 상당수가 쓰고 있고 어느 방언보다도 전체적으로 理解하기 쉬운 방언을 그 言쨌의 
표준어로 본다연， 수가 적은 “서울태생의 중류계급”이 쓰는 서울말은 표준어로서의 자격이 
완전치 옷하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서울말의 정의 를 완화하고 폭을 넓혀서 좀더 많 
은 수의 서 울지 방 사람들이 쓰는 말을 서 울말과 표준말로 삼아야 타당하다고 본다. 
2. 3 세대에 따른 서울말의 차이 
서울태생의 서울사람이 쓰는 말도 동질적이 아닝 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것 
으로 世代에 따른 서울말의 차이를 들수 있겠다. 즉 오늘날 삼십대 이전과 삼십대 이후 간 
에는 여러 모로 말의 차이가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연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삼십대 이 후 층 
이 규칙적으로 구멸하는 모음장단의 구멸을 삼십대 이하층은 찰 혼동한다. 가령 “사과(謝 
過)"와 “사과”는 첫 음절 모음의 長短에 따라 Isa : gwal와 Isagwal로 삼십대 이후가 구멸하 
는데 비해 상십 대 이전은 둘을 모두 Isagwal로 發흡해 음운대립이 성립되지 않고 결과적으 
로 의미의 흔동을 일으키는 경향이 많다. 몇개 예 를 더들연， 
“시장" C市뚫) : “시장"C하다) 
“사정 " C事情) : “사갱 " C훌定) 
“말" C言語) : “말" C馬)
“가정 "C假定) : “가갱 " C家활) 
“부대 " C附帶) : “부대 " C部險)
“구조 .. C救助) : “구조"C構造) 
퉁이 있다. 이와 같은 母홉長短의 혼동은 의미의 혼동뿐 아니라 장단과 강세(꿇勢)의 결 
함으로 이루어 지는 전체척인 리듬 Crhythm) pattern에 도 차이 를 나다나게 된다. 
둘째로， 후설 형순 모음 “ ì "의 음가에 판한 문제로서 이 역 시 t달代에 - 따른 서울말의 차 
이를 나타내 주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삼십 대 이 후의 연령층은 “ ì .. 가 킬 때는 [a-] 또는 
[Y+ ]로 냐고 짧게 날 때에는 [A]로 되는데 반해， 삼십대 이하는 길건 짧건 항상 [A]로 내 
는 경향이 많다. 예 를 들연 다음과 같다. 
서울말의 母音體系(李양짧 2i 
“벌 " Cbee) [ba:l] : “별 " Cpunishment) [bAl] 
“성 " (new year) [sa:l] : “설 " C說) [sAl] 
“거 리 " C距離) [ga:ri] : “거 리 " C街) [gAr i] 
“없 다" (無) [a:pta] : “업 다" C負) [Apta] 
위의 예에서 삼십대 이하층은 [a:]를 모두 [A:] 또는 [A] 로 소리내기 때문에 삼십대 이후 
층이 구멸하는 단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위에서 말한 [a:]와 [A]는 삼십대 이후에서는 한 phoneme의 allophones로서 長短에 따라 
그 음가가 달라지고 삼십대 이전총에서는 길건 짧건 음가가 갇기 때문에 음운체계의 내용에 
는 어느 경우이고 간에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와 [A]가 비록 삼십대 이후 
층의 서울말에서 단순한 變異홉으로 나타날 뿐이지만， 상섭대 이하층의 말에서는 그러한 
변이음의 분포가 없기 때문에 tl!代에 따료는 서울말의 차이률 표시해 주는 한 가지 R度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이외에도 세대간의 서울말의 차이를 나타내 주는 특정으로서 만폐 전설 오응 jej와 
만개 전설 모음 /e/의 관계를 들을 수 있다. 즉 삼십대 이후는 /e/와 /e/를 별개의 음운으로 
구별 하므로 아래 에 든 최 소대 럽 어 (minimal pair) 들을 규측적 으로 구멸 하지 만， 삼십 대 이 전 
층은 /e/와 /e/의 흔통으로 구멸 을 잘 옷하는 수가 많다. 이 러 한 흥동의 원 인 은 /e/가 /e/ 
로 접근한데서 비롯된 듯하다. 예 : 
“베 " C末)/be/ : “배 " C햇)/bej 
“세 "C三) / se/ : “새 "C鳥)/se/
“계 "C훨) /ge/ : “개 "C大)/ge/ 
위에서 본바와 같이 /e/와 /e/가 상십 이전층의 서울말에서는 잘 구별이 안 되므로 한 
phoneme 으로 묶일 가능성 이 생기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음운체계 자체에 變化를 초래했 
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2.4 서울말의 수정 정의 
위에서 지금까지 살펴온 여러가지 음성학적인 특질과 음운흔적인 영향 그리고 원래 서울 
말의 정의에서 기준으로 삼던 “서울 중류층”이라는 초건의 불합리성융 고려하여 필자는 현 
대 서울말의 정의룰 수정할 필요를 느낀다. 그려연 어떠한 方向으로 수갱을 가해야 현실에 
맞는 정의를 얻을 수 있을까? 첫째로 기존 정의의 “서울태생의 중류층”을 “서울태생 또는 
서울지방에시 어려서부터 자라온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수정코자 한다. 그 이유는” 수자 
상으로 옛날식의 중류층보다는 오늘날의 “교육 받은 층”이 훨씬 많을뿐 아니라중류라는 그 
용어 자체 가 애 매 하며 오늘날의 생 활정 도가 중휴-라고 하여 만드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 
기 때 문이 다. 뿐만 아니 라 서 울태 생 또는 자라온 사람으로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말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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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동칠적이다 
이와같이 수정된 서울말의 정의는 그선 정의 보다도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으며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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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둘째 로 이와 같은 서울밀의 정의는 이 제 완전하냐 하변 그렇지가 않다. 그것은 앞에서 말 
따른 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첫번째의 조건에 맞는 서울사람이래도 나이에 
다른점 이 있기 때 문에 펀자는 第二次的으로 30代를 기 준으로 한 구분을 해 야 다당 
하다고 본다. 그리 하여 서 울말을 물로 나누어 30代 以後층의 말을 30十 그리 고 30代 以下의 
말을 30 - 라고 정의해 둔다. 
지금까지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조건 “서울태생 또는 자라온 사람으 
한 t!t代에 
따라 말이 
로서 교육을 받은 사람”과 “30代前後”의 두 기 준을 적 용하여 서 울말 
을 정의하고 구분하는 방법을 다음의 도표로 표시헤보자. 
표준말의 입장에서 
30+와 30-의 서울말을 구분한 것은 현시접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앞으로 다시 세월이 흘러 지금의 삼십대가 사십대르 바뀌는 십년뒤 
에는 30 + 나 30 -로 표시할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르 이와같이 렐代에 따른 두 가지의 서울 말， 30 +와 30 -은 
볼 때 어느 쪽을 우리나라 표준말로 삼아야 하겠느냐 하는 운제가 대두된다. 필자의 소견 
입장에서 으로는 이 문제는 항상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순수한 언어 학적인 
볼 때 어느 것을 표준어로 잡아도 얀 될 것은 없다 서울말 또는 표준 그러나 이 시점에서 
말하면 모두가 30 +의 서울말을 뜻하는 것이다. 
보기로 한다. 
살피연， /[yJ/와 
/[얘/가 있 다. 즉 /[yJ/와 /[1>J /가 단모음으로서 각각 별 개 의 phoneme의 자격 을 가졌느냐， 
/[yJ/는 /[wiJ/ , /[1>J /는 /[weJ /로 각각 다루느냐 하는 문제 다. 이 미 여 러 학자 
가 지적했듯이 이 문제는 사람에 따라 따르고 같은 사랍의 말애도 경우에 따라 달라치는 수 
모음체계 서울말의 3. 




그러나 그에 앞서 30+ 나 30- 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니연 
들을 수 있는 응가인 [yJ , 즉흔히 가 많아 -定치 않기 때문에 종잡을 수 없는 것 같다. 
안 되는 것 같으 
앞에 자음이 
자음이 앞 
나 “뒤”냐 “쥐”같은 말에서는 [yJ 나 [빈]로는 발음 되지만 [wiJ로는 안된다. 
없 는 환경 즉 :jj: -에 서 는 [hiJ 와 [wiJ 가 한 phoneme 의 free variants 로 쓰이 고 
경 우 즉 C_에 서 는 [yJ 나 [빈] 가 역 시 한 phoneme 의 free variants 로 쓰이 며 동시 에 
[wiJ 와 대립되어 음운론척 差異를 나타내는 옐개 phoneme 이라고 볼 수 있다. 
[l{ iJ , [wiJ중애서 “위”라는 단어는 [빈]와 [wiJ로는 말음 되지만 [yJ로는 
서는 
è.g. 
/ [y] 며i] / : /[wi]/ 
“귀 “구이” 
“취 “추。1 " 
셔 올말의 母音體系〔李~짧〉 2~ 
여기서 [y]와 [qi]는 free variants 로 볼수도 있지만 좀더 자세허 관찰하연 대부분 서울 
사람의 발음에서 환경 에 따라 결청되는 雙異홈으로 L나타냐는 듯 하다. 이제 그 환경을 상 
펴보면: 
a) 강세가 있을 때는 [빈]. 
예 ) ‘귀 [gqi] , ‘쥐 [}qi] (기 호[J]는 여기 서 파찰음을 표시함) . 
b) 강세가 없을 예는 [q]. 
예) ‘큰귀가 [ 'kwngyga] 
‘생 쥐 흘[’ SêDJyrwl] 
/ [y] /와 /[예/의 문제는 계속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미루고 여기서는 未解決로 남겨 두 
기로 한다. 
3. 1 30+ 의 훨훌뼈系 






이마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 êl: J 와 [A]는 장단에 따라 결갱되는 / 1 / phoneme 의 變異
홉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만 30 +에서 [êl:] 와 [A] 가 옴운대립을 이루어 옐개의 
phoneme 으로 나누어 지는 예가 하나 있다 : 
“열 (다) " [ jêl:l (da) ] : “열 " (ten) [jA: IJ. 
즉 이 예에 서 는 長短에 판계 없 이 음가 자체가 대립을 보이기 때문에 / [g:]/와 / [A:J /는 별 
개의 phoneme으로 나뭔다. 그리하여 이 경우에는 / A/ 까지 멸개 phoneme 으로 성럽되어 
/ êl: / , / A: / , /A/의 삼중대 립 을 이 룬다. 
“열 "C다)/jêl: l Cda)/ : “열 "Cten)/jA : 1/ : “열 " (熱) /j시/ 그러나 필자는 이와같이 / êl: / : /A:/ : 
/A/의 삼중대럽 을 이 루는 minimal pai rs를 더 이상 찾지 못했고 이미 든 것이 유일한 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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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가 한다 . 이 하나의 최소 대럽 어 를 근거 로 해서 음운분석을 한다면 분명히 [<1]와 [A]는 
별개의 음운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 이 며 음운체계에도 변동이 일어나는 것 이다. 
30+ 서 울말 모음의 辯別的 쩔質 (d i stinc ti ve feature) 은 다음의 새 가지 이 다 : 
기) 前굵-後펀 
L) 開 · 半閒 · 半開 · 開
1::) I댐홈 • 平層
위 의 features 를 單母홉에서 살펴 보연 다음과 같은 대 럽 판계 가 나타난다. 
前 굵 後 굵 
r---------" ‘--、 ，，---------、
zp層 圓R훌 平홈 圓層
E점 y LU U 
半閒 e ￠ a o 
半開 E A 
開 a 
앞에 보인 모음의 조직으로 보아 30 + 서울말의 모음은 四序列 四系列 三角 조칙 을 이 룬 
다고 할수 있다. 물론， 여기서 a 와 A 를 한 phoneme 으로 묶으연 조직은 다소 달라진다. 
3.2 30 - 의 母흘빼系 
이미 앞에 서 설명한 30- 서울말 모음 조직 은 30+ 서울말의 모음 조직과 ù] 교해 올며l 
다음 그럼에 서 알수 있듯이 훨씬 단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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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럼에서 30 -의 서울말은 三序列 四系列 三角組織을 갖고 있기 매문에 30+ 보다 序
갖IJ &P 開閒의 한 단계가 빠져 있다. 
불 임: 
일부 학자간에는 모음 / 1 /와 /-/의 음가률 中굵母홉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으나 
현대 서울말의 모음 /1/와 /-/는 음성학척으로보아후설모음이라고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 • /는 /<1/ 보다는 /r/로 /-1는 /ï/보다 /LU/로 表記하는 것 이 더 합리 적 이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記號라는 것은 어 다까지 나 약속에 불과한 것이 기 때문에 ， 음가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해 놓는 한 어 떠한 기호를 쓰더 라도 아무런 판계는 없는 것이 다 . 
